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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인에서 체질량지수와 폐암의 관련성 분석 

연구 배경

 선행된 관찰연구에 따르면 낮은 체질량지수가 폐암 발생을 높이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에서는 높은 체질량지수가 

폐암 발생을 높이고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에서 유

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가 폐암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관찰연구와 멘델리언 무작

위할당 연구를 통해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KCPS-Ⅱ(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Ⅱ, 한국인 암 예방연

구-Ⅱ)를 이용하여 관찰연구 대상자인 159,844명과 유전 정보가 있는 16,959

명에 대하여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관찰연구 대상자는 

콕스 비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유전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상자는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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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KCPS-Ⅱ 전체코호트의 관찰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3~25kg/m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20kg/m 미만 인 집단에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66배 높았고

(HR=1.66, 95% CI=1.16-2.39), 추적기간년수(follow-up year) 4년 이상 체질

량지수 20kg/m 미만 인 흡연집단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확인 하였다(HR=2.58, 95% CI=1.40-4.76). 하지만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

에서는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

관찰연구와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의 결과에 따라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며, 관찰연구의 전체 집단에서 낮은 체질량지수가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을 높이는 것과 낮은 체질량지수를 가지는 흡연자에서 

높은 폐암 발생을 보이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와 폐암 발생의 음의 관련성은 체

질량지수가 아닌 흡연효과로 인한 체중감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

다.

핵심어 : 체질량지수, 비만, 흡연, 폐암,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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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폐암은 남성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여성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악성 종양이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크게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과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선암

(adenocarcinoma)’과‘편평상피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대

세포암(large cell carcinoma)’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Novaes et al, 

2008).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라듐으로부터 

생성되는 라돈, 실외 및 실내 대기오염 노출로부터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o et al, 2016).

이처럼 폐암의 발생은 다양한 노출로부터 기인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체

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와 같은 비만관련 요인들이 폐암과 음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Yu et al, 2018).

비만은 유방, 대장, 췌장, 신장암 등 대부분의 암에서 발생 위험을 올리는 

양의 관련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Basen-Engquist et al, 2011).

최근 메타분석에 따르면 다른 암과 비교하여 폐암에서는 비만과 음의 관련

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Duan et al, 2015). 특히, 흡연자 사이에서의 높은 체질량지수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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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 위험을 줄이며(Smith et al, 2012) 저밀도 지방단백질(LDL; low 

density lipoprotein) 또한 폐암과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Kucharska-newton et al, 2009).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흡연시 

체중감소를 예로 들고 있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비흡연자 사이에서의 결과도 

동일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흡연 시 체중감소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

질량지수와 폐암의 음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Dewi et al, 2016).

그러나 위와 같이 관찰연구를 통해 체질량지수와 폐암 발생간의 관련성이 

알려졌음에도 인과성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멘델리언 무작위할당(MR; mendelian randomization)이란, 인간 세포에서의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유전자의 자연적이고 무작위적인 할당에 의존하고 

있는 방법이다(Smith et al, 2003).

개인마다 태어날 때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

다. 이는 부모로부터 무작위적으로 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멘델리언 무작위

할당 연구는 무작위 대조시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과 동일한 

개념으로 위험인자가 무작위적으로 개인에게 할당된,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작위할당을 통해 혼란변

수는 통제되었다고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인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다.(Emdin et al, 2017).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인자로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SNP란 

DNA(deoxyribonucleic acid) 한 쌍의 염기서열(ex, A=T)에서 하나의 이상의 

염기(A,T,G,C)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이를 말한다. 즉, 인구집단에서 1% 

이상의 빈도로 존재하는 2개 이상의 대립 염기서열이 발생하는 자리를 SNP라

고 한다(Ricki Lewis, 2009). 개인간 SNP의 차이에 따라 유전자 기능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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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고 질병에 대한 다른 감수

성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역학연구는 체질량지수와 폐암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특히, 흡연

자 집단에서 그리고 폐암 중 선암과 대세포암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Sanikini et al, 2018). 그러나 역학연구와 비교하여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에서는 역학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에서 유

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Carreras-Torres et al, 2017).

관찰연구에서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에 의한 체중감소를 통제

하여 지속적인 음의 관련성이 나오더라도 아직도 많은 제한점과 해석을 명확

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관찰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흡연에서 

오는 영향과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유전처럼 태어나면서 정

해지는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해주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관찰연구는 서양인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연구된 

사례가 있는 반면에,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는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게다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집단

이 아닌 여러 집단에서 측정 된 값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 측면에서 인종, 지

역, 환경 등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 오는 영향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와 폐암간의 관련성을 보는 관찰연구와 비교 할 수 있는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가 서양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선

행연구 수가 부족하고 인구사회학적특성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 해야하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동양인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KCPS-Ⅱ(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Ⅱ, 한국인 암 예방연구-Ⅱ) 자

료를 이용하여 관찰연구와 멘델리언 무작위할당의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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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KCPS-Ⅱ(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Ⅱ, 한국인 암 예방연구-Ⅱ)의 

자료를 이용하여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

을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으로 인과성을 확인하여 

관찰연구와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체질량지수와 조직학적 특성에 따른 폐암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

인한다.

둘 째, 흡연 상태별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셋 째, 전장유전체상관성분석(GWAS: 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관련성인 있는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를 확인한다.

넷째,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SNP를 활용한 MR분석을 통해 체

질량지수와 폐암과의 인과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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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비만과 폐암의 선행연구

기존 관찰연구에서는 비만이 여러 암(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Bhaskaran et al, 2014).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만을 대신할 수 있는 지표인 체질량지수에 관한 많은 전향적 코

호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폐암과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발표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비흡연자, 과거흡연자에서는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

으로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Rauscher et al, 2000). 실제로 체질

량지수와 폐암의 관련성 연구는 흡연 습관으로 인해 변화되는 요인(흡연시 체

질량지수 감소)때문에 체질량지수와 폐암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심지어 허리둘레는 체질량지수와 마찬가지로 비만지표로 이용되지만 폐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체질량지수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Dewi et al, 2016). 이 처럼 흡연에 의한 체중감소 영향과 비만의 지표차이

에 따라 관련성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이 연구의 해석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Hidayat et al, 2016).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 폐암과 관련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만을 포함하여 

수행한 메타 분석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Gao et al, 2019), 이 연구에 

따르면 흡연상태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와 폐암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비흡연자에서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과거 흡

연자와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증가

함에 따라 폐암 발생의 위험이 낮아지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결과

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흡연 시 체중감소를 고려한 연구만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선암과 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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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암으로 분류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선암에서 음의 관련성과 

통계적 유의함을 보였고 소세포암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Gao et al, 2019). 허리둘레로 폐암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는 흡연여부

를 고려하지 않고 보았을 때와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로 층화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Gao et al, 2019).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다른 결과는 생물학적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허리둘

레와 폐암의 양의 관련성의 증거로는 폐암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의 생물학

적 차이로 폐암 환자에서 높은 혈청 페리틴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높은 허리둘레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혈청 페라틴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다(Jehn 

et al, 2004)(Petrido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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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질량지수와 폐암 유발물질의 생물학적 관련성

 체질량지수와 폐암의 관련성 분석에 대한 선행된 몇 가지 생물학적 연구가 

관련성 결과를 보충해주고 있다. 노출시 DNA(deoxyribonucleic acid)손상을 

야기시킨다는 PAHs(polycyclic aromatic - hydrocarbons)는 2개의 벤젠 고리

로 구성된 방향족 유기화합물로 화석 연료와 같은 유기 물질의 불완전 연소의 

결과로 형성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 물질이다(Garcia-Suastegui et al, 

2011). PAHs는 일반적으로 직업적, 환경적, 흡연, 음식으로부터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PAHs의 노출에 따라 폐암, 피부암, 방광암 등 

발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Armstrong et al, 2002). 뿐만 아니라 PAHs의 

장기간 노출에 따라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 폐암을 유발하고 음식의 경우 피

부암 등 노출 부위에 따라 유발 양상도 달라지는 것을 증명 하였다(Lynch et 

al, 2013). 특히, PHAs 중에서도 Benzo (α) pyrene이 가장 널리 연구되었으

며 흡입 시 폐 종양을 유도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Hecht, 199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는 백혈구에서 측정된 DNA를 손상시키는 발암

물질의 부가물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Godschalk et al, 2002). 그 이유

는 암을 유발하는 방향족 부가물의 생성 전단계인 화학 구성물들이 지용성이

라서 신체 내 지방조직에 갇혀 부가물을 형성 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Godschalk et al, 2002). 또한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흡연 

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흡연을 많이 하는 집단이 흡연을 적게 하

는 집단과 비교하여 발암물질 부가물의 반감기가 더 길다는 근거를 예시로 들 

수 있으며(Godschalk et al, 2002), PHAs의 물질로 알려진 산화적 DNA손상의 

지표 8-OHDG(8-hydroxyde oxyguanosine)의 수준 또한 흡연자 사이에서 체질

량지수와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L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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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학적으로는 체질량지수와 관련있는 비만 유전자 마커인 FTO(Fat mass 

and obesity-associated protein)의 유전자(rs9939609)가 폐암 위험을 감소

시키는 데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Brennan et al, 2009). 최근에는 DNA 메

틸화와 체질량지수 사이에서 관련성 분석이 수행되었고 혈액과 지방조직의 

HIF3A(Hypoxia-inducible factor 3 alpha)유전좌위에서의 발현의 차이가 체

질량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HIF3A는 세포 생존 및 세포사멸 이외

에 혈관 신생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위로 HIF3A 발현 

차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Dick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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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델리언 무작위할당의 개념과 선행연구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역학 연구에서의 혼란변수 

개입을 통제한 방법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성을 보기위한 방법으

로 알려져 있다(Smith et al, 2003).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는 경제학에

서 사용하는 2단계 최소제곱법(2 stage least squares, 2sls)의 방법을 토대

로 구상되었다. 2단계 최소제곱법은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잔차 즉, 오차

항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틀린 경우 종속변수의 오

차항과 관련없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여 2단계를 걸쳐 

선형회귀분석을 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째,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독립변수의 값을 추정하고 둘째, 도구

변수로부터 추정된 독립변수 값을 이용하여 원래 식의 종속변수 값을 추정하

는 것이다(Bollen, 1996).

 2단계 최소제곱법을 기반으로 한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 분석은 도구변수

로 SNP의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개인의 SNP 정보는 부모로부터 감수분열

을 통한 DNA 재조합을 통해 물려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전정보를 무작위적

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과 유사하다(Swanson et al, 2017). 유

전변수는 출생당시부터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혼란변수의 영항을 받지 

않아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 사용에 적합하다. 2단계 최소제곱

법과 마찬가지로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째, SNP의 정보를 도구변수로 하여 원래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를 추정하고 둘

째, 추정된 독립변수 값을 회귀모형에 적용시켜 종속변수를 추정한다.

 최근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폐암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하며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서는 편평상피세포암, 소세포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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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선암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Carreras-Torres et al, 2017).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서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Carreras-Torres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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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KCPS-Ⅱ는 2004년 4월에 시작되어 2005년 12월에 서울시 지원의 한국인 대

사 증후군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KCPS-Ⅱ 바이오 뱅크는 2004년 2개의 병원(세브란스 병원, 분당 차병원)으

로부터 시작하여 2006년을 기점으로 11개의 병원(한국의학연구소, 이대목동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카톨릭대부천

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으로 확장되었다.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11개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전 

동의를 받은 대상자 수는 159,844명이며 2013년 이후로 해당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Jee et al, 2018). 한국 세브란스 의료윤리위

원회는 이 연구를 승인했다(no. 4-2011-0277).

2. 연구 대상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11개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전 동의를 받은 전

체 코호트 대상자(Whole cohort)는 159,844명이며 그 중에 부표본

(subsample)으로 유전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16,959명이다. 본 연

구에서는 관철연구와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관

찰연구에서는 전체 코호트와 부표본을 이용한 결과의 차이를 보았고 부표본

을 이용하여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을 통해 관찰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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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가. 변수 선택

 관찰연구를 위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건강행태 요인으로 흡

연상태, 음주여부, 운동여부, 임상적 요인으로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

기 혈압, 공복혈당, 당뇨여부, 고혈압여부, 폐암(전체 폐암, 선암, 편평상

피세포암, 소세포암)을 보았다.

나. 변수 정의 및 클리닝

 당뇨 여부는 당뇨병 치료제 사용여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인 집단을 

기준으로 정의 하였고 고혈압 여부는 고혈압 약 사용여부, sbp140mmHg 이상

인 집단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치를 제거 하기위해 체질량지수 10미만 50초과, 허리둘레 

125cm 초과, 수축기 혈압 220mmHg 초과 공복혈당 400mg/dL초과인 집단과 나

이, 성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공복혈당, 흡연상태, 음주

여부, 운동여부가 결측인 집단은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전체 코호트

(whole cohort)는 137,38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표본(subsample)은 멘델

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에서 SNP를 추출하기 위해 유전데이터 모두 가지고 있

는 16,95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관찰연구에서는 전체코호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시켜 14,44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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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프로그램 및 통계적 방법

 SAS 9.4 버전을 이용하여 전체코호트 및 부표본 대한 일반적 특성과 그래

프, 콕스 분석을 하였고 체질량지수와 SNP의 관련성은 Plink-1.07-dos, 버

전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뒤 

MAF<0.01, HWE<0.0001를 기준으로 하여 QC(quality control)하여 정보를 추

출하였다. Haploview 4.2 버전을 이용하여 X축을 체질량지수 Y축을 –log10 

P로 설정하여 맨하탄 플롯(Manhattan plot)을 확인한고 R을 이용하여 

Clumping 으로 r=0.001 이상인 연관비평형(linkage disequilibrium; LD) 

들은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SNP들은 SAS 9.4 버전에서 로지스틱을 통해 각 SNP의  

체질량지수에 대한 β계수에 risk allele의 유전자형(Homozygous) 점수인 

0,1,2를 각각 곱하여 가중치를 적용시킨 유전자 점수(WGRS; Weighted 

genetic risk score)를 계산하였다.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선형회귀분석

을 통하여 SNP에 따른 체질량지수 추정치 값을 구하고 SNP와 체질량지수의 

관련성 평가는 F통계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추

정한 체질량지수 값으로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서로 관련성이 있는

지 파악하였다.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 프로그램으로 STATA/IC 13 버전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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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향적 코호트 대상자로 구축된 한국인 암 예방 연

구-Ⅱ(KCPS-Ⅱ)로부터 전체 코호트(Whole cohort)와 부표본(subsample)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 녀로 층화하여 두 집단의 남녀 간 차이를 살

펴보았다(표 1).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임상적 요인을 살펴보았

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나이와 성별을 보았고 건강행동은 흡연상태, 음주

여부 및 운동여부, 임상적 요인은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공복혈

당, 폐암여부를 보았다.

전체 코호트의 대상자는 총 137,385명이였으며 그 중 남성 85,223명, 여성 

52,162명 이였다. 부표본의 대상자는 총 14,433명이였으며 그 중 남성 9,494

명, 여성 4,939명 이였다.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 나이에서 코호트 간 남성 집단의 차이와 여성 집단의 

차이를 보았다. 남성 집단에서의 나이(전체코호트 41.4세, 부표본 45.7세, 

이하 동일 순서)와 여성 집단에서의 나이(39.84세, 44.10세) 모두 부표본에

서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코호트 간 나이의 차이가 있었다(p<0.0001).

 건강행동요인에서는 흡연, 음주, 운동을 보았다. 코호트 간 남성 집단에서의 

음주(87.63%, 85.74%),  운동(33.75%, 31.50%)과 여성 집단에서의 음주

(52.94%, 44.20%), 운동(53.33%, 46.71%) 모두 성별에 따른 코호트 간 차이

를 보였지만(p<0.0001) 전체 코호트와 부표본의 여성에서 흡연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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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적 요인으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공복혈당, 당뇨병 여

부, 고혈압, 폐암여부 및 유형을 보았다. 남성 집단에서의 체질량지수 (전체

코호트 24.40kg/m, 부표본 24.53kg/m, 이하 동일 순서), 허리둘레(84.71cm, 

85.52cm), 수축기 혈압(121.26mmHg, 122.54mmHg), 공복혈당(92.91mg/dL, 

95.97mg/dL), 당뇨병(5.14%, 8.68%), 고혈압(15,01%, 20.92%), 전체 폐암

(0.34%, 2.76%), 선암(0.18%, 1.31%), 편평상피세포암(0.09%, 0.70)과 여성 

집단에서의 체질량지수(22.03kg/m, 22.57kg/m), 허리둘레(73.80cm, 

75.42cm), 수축기 혈압(111.85mmHg, 114.18mmHg), 공복혈당(87.54mg/l, 

88.84mg/l), 당뇨병(2.19%, 3.50%), 고혈압(8.16%, 12.57%), 전체 폐암

(0.18%, 1.74%), 선암(0.16%, 1.42%), 편평상피세포암(0.00%, 0.02%) 모두 

성별에 따른 코호트 간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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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Selec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KCPS-Ⅱ

Men 　 Women 　

whole cohort

(n=85,223)

subcohort

(n=9,494)
p-value

whole cohort

(n=52,162)

subcohort

(n=4,939)
p-value

Characteristic Mean(SD) Mean(SD)

Age 41.42(9.56) 45.92(10.67) <.0001 39.84(10.89) 44.10(10.86) <.0001

BMI (kg/m) 24.40(2.89) 24.53(2.83) 0.0004 22.03(3.05) 22.57(3.11) <.0001

Waist (cm) 84.71(7.78) 85.52(7.69) <.0001 73.80(8.26) 75.42(8.49) <.0001

SBP (mmHg) 121.26(13.01) 122.54(13.68) <.0001 111.85(14.21) 114.18(15.38) <.0001

FBS (㎎/ℓ) 92.91(20.10) 95.97(22.72) <.0001 87.54(14.61) 88.84(15.18) <.0001

　 N(%) N(%)

Diabetes(yes) 4,377(5.14) 824(8.68) <.0001 1,144(2.19) 173(3.50) <.0001

Hypertension(yes) 12,790(15.01) 1,986(20.92) <.0001 4,254(8.16) 621(12.57) <.0001

Smoking status 　 　 <.0001 　 　 0.7070

Never smoker 25,357(29.75) 2,315(24.38) 　 48,075(92.16) 4,548(92.08) 　

Formal smoker 22,034(25.85) 2,665(28.07) 　 2,005(3.84) 188(3.81) 　

Current smoker 37,832(44.39) 4,514(47.55) 　 2,082(3.99) 2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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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

Men 　 Women 　

whole cohort

(n=85,223)

subcohort

(n=9,494)
p-value

whole cohort

(n=52,162)

subcohort

(n=4,939)
p-value

　Characteristic N(%) N(%)

Alcohol status (yes) 74,678(87.63) 8,140(85.74) <.0001 27,612(52.94) 2,183(44.20) <.0001

Exercise status (yes) 28,767(33.75) 2,991(31.50) <.0001 27,819(53.33) 2,307(46.71) <.0001

Lung cancer 287(0.34) 262(2.76) <.0001 95(0.18) 86(1.74) <.0001

Adenocacinoma 157(0.18) 123(1.31) <.0001 85(0.16) 70(1.42) <.0001

Squamous cell carcinoma 74(0.09) 65(0.70) <.0001 1(0.00) 1(0.02) <.0001

Small cell carcinoma 20(0.02) 　 　 0(0.00) 　 　

Other lung cancer 36(0.04) 　 　 9(0.02) 　 　

* We deleted range on BMI to below 10kg/m and to excess 50kg/m, waist to excess 125cm, SBP to excess 220mmHg, FBS to 

excess 40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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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암여부에 따른 전체코호트와 부표본의 체질량지수 차이

그림 1은 전체 코호트와 부표본에서 전체 대상자의 폐암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본 그래프이다. 전체 코호트 내에서 폐암인 집단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55(2.82)kg/m이었으며 폐암이 아닌 집단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50(3.17)이였고 T-test 결과 p=0.00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폐암 여부

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표본에서는 

폐암인 집단의 평균 체질량지수가 23.60(2.87)kg/m이었으며 폐암이 아닌 집

단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86(3.08)kg/m이였고 T-test 결과 p=0.07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폐암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체질량지수의 차이

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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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BMI according to lung cancer in each cohort

P=0.0758P=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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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코호트(Whole cohort), 부표본(Subsample) 로지스틱

분석

가. 전체코호트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조직학적 분류된 폐암 발생 위험

 전체코호트에서 137,385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흡연상태, 음주여부, 운

동여부를 보정하여 콕스 분석을 하였다(표 2). 체질량지수 23kg/m이상 

25kg/m미만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 지수  

20kg/m미만인 집단에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66배 높았고(HR=1.66, 95% 

CI=1.16-2.39),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지수 20kg/m이상 23kg/m미만인 집단에

서 편평상피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2.42배 높았다(HR=2.42, 95% 

CI=1.26-4.65). 기준 집단 대비 체질량지수가 낮은 집단은 대체적으로 높은 

질병 발생 위험을 보여주었고 높은 집단은 낮은 발생 위험을 보여주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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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in Korean, whole cohort of KCPS-Ⅱ

Cancer type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Lung cancer
No. cancer 42/18758 128/43415 109/33530 106/37785 7/3929

HR (95% CI) 1.66 (1.16-2.39) 1.16 (0.89-1.50) 1 (ref) 0.84 (0.64-1.01) 0.74 (0.34-1.58)

Adenocarcinoma 
No. cancer 25/18758 76/43415 82/33530 68/37785 4/3929

HR (95% CI) 1.28 (0.81-2.03) 0.96 (0.69-1.33) 1 (ref) 0.74 (0.53-1.03) 0.58 (0.21-1.59)

Squamous cell 

carcinoma 

No. cancer 7/18758 31/43377 15/33530 26/37785 2/3929

HR (95% CI) 2.19 (0.86-5.53) 2.42 (1.26-4.65) 1 (ref) 1.66 (0.85-3.27) 2.12 (0.48-9.41)

Small cell 

carcinoma

No. cancer 2/18758 4/43377 8/33530 8/37785 0/3929

HR (95% CI) 1.12 (0.23-5.43) 0.57 (0.17-1.90) 1 (ref) 0.68 (0.23-1.96) NA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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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a.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in Korean, whole 

cohort

Figure 2-b. Hazard ratio for Adenocarcinoma cancer by BMI in 

Korean, whol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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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c. Hazard ratio for Squamous cell carcinoma cancer by BMI 

in Korean, whole cohort

Figure 2-d. Hazard ratio for Small cell cancer by BMI in Korean, 

whol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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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표본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조직학적 분류된 폐암 발생 위험

부표본에서 14,433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흡연상태, 음주여부, 운동여부

를 보정하여 콕스 분석을 하였다(표 3). 체질량지수 23kg/m이상 25kg/m미만

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 지수 20kg/m미만인 집

단에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86배 높았고(HR=1.86,95% CI=1.26-2.73)이였

고,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할 위험은 기준 집단 대비 체질량 지수 20kg/m미

만인 집단에서 질병 발생 위험이 3.28배 (HR=3.28, 95% CI=1.21-8.90), 

20kg/m이상 23kg/m미만인 집단에서 2.99배 높았다(HR=2.99, 95% 

CI=1.38-6.48). 기준 집단 대비 체질량지수가 낮은 집단의 질병 발생 위험은 

전체적으로 높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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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in Korean, subsample of KCPS-Ⅱ

Cancer type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Lung cancer
No. cancer 39/1493 101/4253　 98/3762 104/4501　 6/424

HR (95% CI) 1.86 (1.26-2.73) 1.16 (0.86-1.55) 1 (ref) 0.89 (0.67-1.20) 0.79 (0.34-1.81)

Adenocarcinoma 
No. cancer 23/1493 53/4253 61/3762 52/4501 4/424

HR (95% CI) 1.43 (0.87-2.36) 0.88 (0.60-1.28) 1 (ref) 0.72 (0.49-1.06) 0.75 (0.27-2.08)

Squamous cell 

carcinoma 

No. cancer 7/1493 24/4253 11/3762 23/4501 1/424

HR (95% CI) 3.28 (1.21-8.90) 2.99 (1.38-6.48) 1 (ref) 2.02 (0.92-4.41) 1.67 (0.21-13.30)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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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a.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in Korean, 

subsample

Figure 3-b. Hazard ratio for Adenocarcinoma cancer by BMI in 

Korean, sub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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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c. Hazard ratio for Squamous cell carcinoma cancer by BMI 

in Korean, sub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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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코호트의 체질량지수와 follow-up year1)에 따른 폐암 발생 위

험

 표 2와 3의 콕스 분석은 폐암의 과거 발생을 제외하고 대상자의 코호트 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추적기간년수(follow-up year)를 고려한 방법으로 실

행 하였지만 추적기간년수가 짧은 경우 역 인과관계의 영향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기간년수를 코호트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4년 이내의 폐암

발생, 4년 이후의 폐암 발생으로 층화분석 하였다(표 4).

전체 코호트를 추적기간년수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 4년 이후의 폐암 발생 

집단에서 체질량지수의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지수 20kg/m미만인 그룹에서 폐

암에 걸릴 위험이 1.82배 높았다(HR=1.82, 95% CI=1.19-2.78).

1) 연구 등록시점에서 진단시점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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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stratified by follow-up year in whole cohort of KCPS-Ⅱ

　 Follow-up year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Lung 

cancer

0 to 4 year
No. cancer 10/18726 39/43326 31/33442 32/37700 3/3925

HR (95% CI) 1.40 (0.68-2.88) 1.32 (0.82-2.12) 1 (ref) 0.88 (0.54-1.45) 1.10 (0.33-3.59)

over 4 year
No. cancer 31/18747 80/43367 76/33487 74/37742 4/3926

HR (95% CI) 1.82 (1.19-2.78) 1.12 (0.82-1.53) 1 (ref) 0.84 (0.61-1.16) 0.60 (0.22-1.65)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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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표본의 체질량지수와 follow-up year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

표 4와 마찬가지로 부표본 집단에 대해 추적기간년수를 고려하여 4년 이내의 

폐암발생, 4년 이후의 폐암 발생으로 층화분석을 하였다(표 5). 

부표본을 추적기간년수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결과 4년 이후의 폐암 발생 집단

에서 체질량지수의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지수 20kg/m미만인 그룹에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2.05배 높았다(HR=2.05, 95% CI=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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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stratified by follow-up year in subsample of KCPS-Ⅱ

　 Follow-up year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Lung 

cancer

0 to 4 year
No. cancer 10/1464 34/4186 26/3690 31/4428 3/421

HR (95% CI) 1.64 (0.78-3.43) 1.40 (0.84-2.34) 1 (ref) 1.01 (0.60-1.71) 1.32 (0.40-4.37)

over 4 year
No. cancer 28/1482 60/4212 60/3724 62/4459 3/421

HR (95% CI) 2.05 (1.30-3.23) 1.09 (0.76-1.56) 1 (ref) 0.87 (0.61-1.24) 0.58 (0.18-1.84)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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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체코호트에서 체질량지수와 흡연 상태 및 follow-up year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

 선행연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지방조직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갇혀 장기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와 흡연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Godschalk, 2002). 따라서 관찰연구에서의 흡연여

부에 따라 따른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흡연 상태에 

따라 체질량지수와 폐암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6).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흡연 상태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폐암 발생을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자의 추적기간년수 4년 이상인 집단에서 체질량지수 기준집단 

대비 체질량지수 20kg/m미만인 집단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2.58배 높았

다(HR=2.58, 95% CI=1.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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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stratified by smoking status in whole cohort of KCPS-Ⅱ

smoke

status
follow-up year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non-

smoker

0 to 4 year
No. cancer 7/15723 21/32632 20/22829 20/23826 2/2299

HR (95% CI) 1.47 (0.61-3.54) 1.08 (0.58-2.00) 1 (ref) 0.88 (0.47-1.63) 1.15 (0.27-4.92)

over 4 year
No. cancer 14/15730 47/32658 49/22858 48/23854 3/2300

HR (95% CI) 1.17 (0.64-2.15) 0.97 (0.65-1.46) 1 (ref) 0.89 (0.60-1.32) 0.75 (0.23-2.41)

Smoker

0 to 4 year
No. cancer 3/3003 18/10694 11/10613 12/13874 1/1626

HR (95% CI) 1.03 (0.29-3.73) 1.66 (0.79-3.53) 1 (ref) 0.99 (0.44-2.25) 1.21 (0.16-9.42)

over 4 year
No. cancer 17/3017 33/10709 27/10629 26/13888 1/1626

HR (95% CI) 2.58 (1.40-4.76) 1.29 (0.78-2.15) 1 (ref) 0.85 (0.50-1.46) 0.45 (0.06-3.28)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 Non-smoker is include former 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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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표본에서 체질량지수와 흡연 상태 및 follow-up year에 따른 폐암 발

생 위험

 부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흡연 상태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폐암 발생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자의 추적기간년수 4년 이상인 집단에서 체질량지수 기

준집단 대비 체질량지수 20kg/m미만인 집단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2.58

배 높았다(HR=2.73, 95% CI=1.43-5.23)(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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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zard ratio for Lung cancer by BMI stratified by smoking status in subsample  of KCPS-Ⅱ

smoke

status
follow-up year BMI<20 20≤BMI<23 23≤BMI<25 25≤BMI<30 30≤BMI

non-

smoker

0 to 4 year
No. cancer 7/1187 17/3001 18/2398 20/2722 2/256

HR (95% CI) 1.56 (0.63-3.86) 0.97 (0.50-1.90) 1 (ref) 0.95 (0.50-1.79) 1.21 (0.28-5.27)

over 4 year
No. cancer 12/1192 34/3018 37/2417 40/2742 2/256

HR (95% CI) 1.30 (0.67-2.55) 0.94 (0.59-1.50) 1 (ref) 0.94 (0.60-1.47) 0.63 (0.15-2.63)

Smoker

0 to 4 year
No. cancer 3/277 17/1185 8/1292 11/1706 1/165

HR (95% CI) 1.41 (0.37-5.34) 2.24 (0.96-5.22) 1 (ref) 1.25 (0.50-3.13) 2.00 (0.25-16.24)

over 4 year
No. cancer 16/290 26/1194 23/1307 22/1717 1/165

HR (95% CI) 2.73 (1.43-5.23) 1.27 (0.72-2.22) 1 (ref) 0.83 (0.46-1.49) 0.58 (0.08-4.34)

* This model i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status, exercise status, diabetes status

* Non-smoker is include former 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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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관찰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체질량지수 기준 집단 대

비 체질량지수가 낮은 집단에서 폐암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흡연자에서는 관련성이 없었고 흡연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을 보였다. 특히, 흡연자에서 낮은 체질량지수가 흡연 노출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폐암 발생의 위험이 더 크고 유의하였지만 기준집단보다 높은 체질량

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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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

가. 체질량지수 관련 SNP 

 KCPS-Ⅱ 대상자의 전체 코호트 159,844명 중 유전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표

본 16,9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체질량지수 SNP를 추출하였다.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는 대립 유전자형 빈도(MAF, Minor allele 

frequency)<0.01, 하디-웨인버그 평형(HWE, Hardy-Weinberg equilibrium) 

<0.0001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여 맨하탄 플롯(Manhattan plot)으로 SNP를 

확인하였다(그림 4).

Figure.4 Manhattan plot for BMI(SNP of BMI is adjusted ag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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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하탄 플롯 이후의 추가적인 QC(clumping 0.001 이하, p< )를 하여 체

질량지수와 연관된 총 6개의 SNP를 추출하였다(rs6744646, rs201259242, 

rs62405419, rs12419948, rs9923147, rs72982988)(표 8).

체질량지수 연관 SNP로 잘 알려져 있는 FTO(rs9923147) 유전자 이외에도  기

존에 선행연구 된 SNP가 발견되었고 총 6개의 SNP중 rs201259242(CENPO)에서 

F통계량이 가장 높았다.

나. SNP 검증

 선행되어 온 문헌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추출한 SNP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문헌검색 사이트 Pubmed와 GWAS catalog를 통해 rs6744646에 관한 

문헌을 찾을 수 있었다. rs6744646는 UK biobank에서 GWAS를 통해 유전자간

부위(Intergenic region)에서 발굴되었고 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었으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1.20×10 이였다(Zhu, 2020). 반면에 rs9923147은 FTO 유

전자 자리에 있는 SNP지만 체질량지수와 같이 비만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하지만 FTO유전자는 비만과 매우 밀접하고 

연관 있는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다(Y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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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WAS Result of Body Mass Index.

Gene Chromosome SNP
Minor

Allele

BETA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MAF F-statistic

TMEM18

AC093326.1
2 rs6744646 A -0.3075 0.05596 3.95E-08 0.08845 28.08

CENPO 2 rs201259242 C 0.2095 0.03801 3.60E-08 0.2308 32.23

TFAP2B 6 rs62405419 T 0.1995 0.03621 3.68E-08 0.2864 29.26

BDNF-AS 11 rs12419948 A -0.1834 0.03215 1.18E-08 0.4591 28.4

FTO 16 rs9923147 T 0.2359 0.04323 4.94E-08 0.164 27.81

18 rs72982988 A 0.2278 0.04176 4.95E-08 0.2049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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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AS에서 추출된 체질량지수 관련 SNP는 risk allele 빈도에 따라 유전자형

(Homozygous)을 0, 1, 2로 정의하였고 각 대상자에서 SNP의 유전자형을 더해

서 GRS(Genetic Risk Score)를 만들었다(Table 9). GRS는 다음과 같이 총 3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성되었다.

1. Un-weighted GRS: 대립유전자 0, 1, 2를 각 SNP마다 총 더한 값

2. Weighted GRS: 대립유전자 0, 1, 2에 대해 나이, 성별을 보정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대립유전자 1 증가할 때의 평균 추정치 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각 SNP 마다 가중치 값을 총 더한 점수

3. Weighted GRS+: 대립유전자 0, 1, 2에 대해 나이, 성별을 보정한 회

귀분석에서 0에서 1증가 할때의 추정치와 0에서 2증가 할때의 추정치 

값을 각각 구하여 가중치로 적용하여 각 SNP 마다 가중치 값을 총 더

한 점수

 GRS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추정하고 추정한 값으로 폐암과의 로지스틱 분

석을 통해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9). 멘델리언 무작

위할당 분석 결과 여성 집단의 체질량지수의 증가가 편평상피세포암의 위험을 

증가시켰다(Un-weighted GRS(OR=6.163, CI=0.879- 43.222), P=0.072), 

Weighted GRS(OR=6.355, CI=0.793-50.901), P=0.087), Weighted 

GRS+(OR=4.412, CI=0.573-33.973), P=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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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R analyses of lung cancer by estimated BMI in subcohort of KCPS-Ⅱ

　 GRS type 　
F-statistic

G-X
OR 95% CI P-value

Lung 

Cancer

un-weighted total 150.9 1.12 (0.90-1.39) 0.31

　 men 98.03 1.03 (0.80-1.33) 0.82

　 women 68.46 1.38 (0.92-2.07) 0.12

weighted total 159.67 1.04 (0.87-1.25) 0.67

　 men 105.42 1.00 (0.81-1.25) 0.97

　 women 67.85 1.15 (0.81-1.63) 0.45

weighted+ total 168.64 1.02 (0.85-1.23) 0.82

　 men 109.81 0.96 (0.78-1.19) 0.70

　 women 70.99 1.20 (0.85-1.70) 0.30

Adeno

carcinoma 

cancer

un-weighted total 150.9 1.06 (0.79-1.42) 0.70

　 men 98.03 0.85 (0.57-1.27) 0.43

　 women 68.46 1.36 (0.89-2.10) 0.16

weighted total 159.67 0.97 (0.73-1.28) 0.81

　 men 105.42 0.86 (0.59-1.27) 0.45

　 women 67.85 1.11 (0.73-1.69) 0.64

weighted+ total 168.64 0.95 (0.72-1.25) 0.72

　 men 109.81 0.79 (0.55-1.15) 0.22

　 women 70.99 1.19 (0.79-1.79) 0.41

Squamous 

cell 

carcinoma 

cancer

un-weighted total 150.9 1.26 (0.88-1.80) 0.21

　 men 98.03 1.20 (0.83-1.73) 0.34

　 women 68.46 6.17 (0.88-43.22) 0.07

weighted total 159.67 1.19 (0.85-1.66) 0.33

　 men 105.42 1.13 (0.80-1.60) 0.48

　 women 67.85 6.36 (0.79-50.90) 0.09

weighted+ total 168.64 1.15 (0.82-1.60) 0.42

　 men 109.81 1.01 (0.78-1.54) 0.58

　 women 70.99 4.41 (0.57-33.97)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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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에서 KCPS-Ⅱ(한국인 암 예방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인에서 체질

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체질량지수를 23kg/m이상 25kg/m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20kg/m 미만 인 집단에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66

배 높았고(HR=1.66, 95% CI=1.16-2.39) 추적기간년수 4년 이하 4년 이상으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추적기간 4년 이상인 대상자들 중에 체질량지수  

20kg/m인 집단에서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HR=2.05, 95% CI=1.30 

-3.23). 또한 4년 이상의 발생 위험도는 체질량지수 20kg/m 미만 인 흡연자 

집단에서 더 높고 유의하게 관찰되었다(HR=2.55, 95% CI=1.40-4.78).

 체질량지수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일부 전형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알려진바 있다. 특히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상태에 따른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로 현

재흡연자에서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비흡연자에서는 폐암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거나 흡연자에서의 결과와 반

대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Rauscher, 2000).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있

다. 그 중 항상 거론되는 것이 흡연으로 인한 체중감소인데 흡연 시 체중이 

감소하면 낮은 체질량지수에서 흡연자가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연구는 흡연에 

의한 체중감소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체중감소 효

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흡연전의 체질량지수와 흡연후의 체질량지수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폐암은 장기간에 걸친 흡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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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간

에 걸친 대규모 코호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흡연효과를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추적기간년수(follow-up year)를 고려하여 KCPS-Ⅱ(한국

인 암 예방연구) 데이터와 유전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찰연구와 유전분석인 멘

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을  병행하여 두 분석 간의 결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하였다.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 분석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찰연구에서 폐암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암 발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질량지수는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 예방 효과

가 있는 반면, 소세포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Jing Gao et 

al, 2019). 선행된 메타분석에서 조직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도 재현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 23kg/m이상 25kg/m미만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kg/m미만인 집단에서 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의 위험

이 증가하였고(HR=3.28, 95% CI=1.21-8.90)과 20kg/m이상 23kg/m이하인 집

단에서도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HR=2.99, 95% CI=1.38-6.48). 

 최근 연구된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체질량지수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조

직학적 차이에 따라 다르고 특히, 편평상피세포와 소세포암에서 높은 체질량

지수가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Carreras-Torres et al, 2017). 본 

연구의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은 폐암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대체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고 여성 집단에서만 체질량지수의 증가가 편평상피세포

암 발생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진 않았다



- 44 -

(Un-weighted GRS(OR=6.16, CI=0.88-43.22), P=0.07), Weighted 

GRS(OR=6.36, CI=0.80-50.90), P=0.09), Weighted GRS+(OR=4.41, 

CI=0.57-33.97), P=0.16).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도 많은 역설적인 문제와 다양한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흡연자에서의 낮은 체질량지

수가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흡연은 체

중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관찰연구에서 추적기간년수를 보정하였다 해도 흡

연대상자가 등록 시점에서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정에 대

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폐암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편평

상피세포암에서만 낮은 체질량지수 집단에서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흡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암이기 때

문에 낮은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폐암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은 체질량지수가 주는 효과가 아닌 흡연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흡

연자 집단에서의 특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대체적으로 폐암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체질량지수와 폐암발생 사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제한점

가. 관찰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정상 체질량지수 대비 높은 체질량지수의 집단에서 낮은 폐

암 발생률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비슷하더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폐암발생은 흡연 및 사회적, 환경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장기간 노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폐암 발생 대상자의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흡연 기간의 설정 한계와 발생빈도가 적었다. 따라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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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본이 확보가 되지 않아 표본크기 문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가 나올 수 있고 흡연 시 체중감소를 통제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기에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관찰연구에서는 폐암 발생의 관련성을 추적

기간년수를 적용시킴으로써 흡연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결과를 살펴보았지만 표본의 부족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나.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

 관찰연구와 마찬가지로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에서도 낮은 폐암의 표본 

수는 연구에 있어서 제약이 많았다. 멘델리언 무작위할당의 선행연구에서는 

편평상피세포와 소세포암에서 체질량지수의 증가가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지만 본 연구에서의 부표본의 경우는 소세포암 자료가 없었고 편평상피

세포암의 자료의 수도 적었기 때문에 유의한 관련성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

다. 또한 표본 수의 부족으로 흡연상태에 따른 조직학적 특성을 층화한 결과

는 볼 수 없었다.

2. 강점

 추적기간년수를 층화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찰연구에서 역 인과관계를 통

제하였고 기존의 멘델리언 무작위할당 연구는 two-sample analysis로 서양인

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one-sample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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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암 예방연구(KCPS-Ⅱ)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찰연구와 멘델

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을 시행하였다. 관찰연구에서는 흡연자에서의 낮은 체질

량지수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인과성을 보는 멘

델리언 무작위할당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관찰연구의 낮

은 체질량지수 집단에서 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 흡연자 집단에서 폐암 발생은 

체질량지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 집단 내에서 나타내는 집단적 

특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체질량지수와 폐암과의 관련성 분석은 흡연으로 인한 체

중감소와 같은 여러 제한점과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찰연구

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다양한 분석방법 그리고 유전기술의 발전과 유

전연구를 통해 좀 더 인과성에 근접하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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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Lung Cancer in Korean

Jeong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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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vious observational studies have shown that low body 

mass index increases lung cancer incidence, but in contrast, in 

the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high body mass index increases 

lung cancer incidence and significantly correlates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and small cell cancer according to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 

of body mass index on lung cancer incidence by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observational studies and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in Koreans.

Subject and Method Using KCPS-Ⅱ (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

Ⅱ),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lung canc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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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for 159,844 patients and 16,959 patients with genetic 

information. The patients of the observational study was analyzed 

through the Cox proportional risk model, and the patients who 

included the genetic data conducted a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Results In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KCPS-Ⅱ total cohort, the 

risk of lung cancer was 1.66 times higher in the group with a body 

mass index less than 20 kg/m (HR=1.66, 95% CI=1.16-2.39) and in 

smoker over  4 follow-up year, The results of high lung cancer 

incidence in the group with a body mass index less than 20 kg/m 

were confirmed(HR=2.58, 95% CI=1.40-4.76). However, in the 

Mendelian randomized study,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lung cancer.

 

Conclusion According to observational studies and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results, there is almost no direct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lung cancer, and what high risk of 

lung cancer in low body mass index group in the observational 

study seems like a result of cause of weight loss from smoking 

effect.


